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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9 새벽기도 때 예수님의 눈에 이 시대 가장 빛나는 정신과 실천력을 가진 사람은 

단연 선생님일 것이라는 생각에 선생님의 정신과 실천은 타고난 것인지 궁금했고 또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의 실천력을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친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입니다. 

그래, 잘 물었다. 너희 선생은 어린시절부터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타고난 자였

다. 하지만 그의 실천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데 흠 없도록 더욱 만들고 

갈고 닦았노라. 그의 정신은 해같이 맑고 밝고 달같이 은은하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

위하였노라. 그는 남성이지만 나에게 있어 여성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항상 나를 대

하였노라. 그의 정신은 항상 살아서 빛이 났고 모순이 없고자 모순 0%에 도전했으며 100% 

온전한 정신에 도전하였노라. 타고난 것 위에 도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섭리인들은 모두 정신이 타고난 자들만 택하였습니까?)

정신이 타고난 자도 있고 후천적인 자도 있다. 개발하고 만들기 달렸다. 너희 선생처럼 타

고난 정신위에 온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잊지말라. 잊지마.

(선생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읽기, 기도하여 썩은 정신 없애 버리고 새정신 받기, 나 예수와 여

호와를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극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는 끊임없는 연습

과 노력과 반복이느니라. 너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입장이지만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상황에

서 실천하였노라. 참 신앙의 스승이다.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스승의 피눈물 나는 노력처럼 너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실천의 수제자

가 되어라. 

(실천의 깊은 의미를 말씀해주셨습니다. )

실천은 몸소 나의 일을 행하는 것, 나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너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일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 선생처럼 몸으로 

표현해 다오. 입으로 사랑 고백 한 것의 열배 백배 천배 이상으로 크게 볼 것이다. 너희 사

랑의 깊이를 크기를 부피를 보여다오. 너희 스승의 정신과 선생의 사랑 실천을 본받아라. 

나 또한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나의 사랑 몸소 보여주길 원하니 너도 몸소 실천으로 보여

다오. 사랑해, 섭리의 신부들아. 실천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신랑 예수

니라. 


